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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닌  

같음의 가치,

모두의 공간 ‘무이숲’ 

2022년 8월, 푸르메소셜팜 내에 베이커리 카페 ‘무이숲’이 문을 열었

습니다. 토마토와 버섯을 생산하는 농장과 마찬가지로 바리스타와 제

빵사로 일하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행복한 일터입니다.

무이숲은 다양한 유기체가 모여 상생하는 숲처럼 ‘다름의 경계가 없는 

공간’을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문화, 예술이 

만나 조화롭게 어울리며 ‘무이(無異·서로 다르지 않음)의 가치를 나누

는 공간입니다. 발달장애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지요. 지상 2층, 지하 1층으

로 연면적 1,553㎡(470평) 규모이며, 발달장애인의 일터로 지은 카페

로는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베이커리  

카페  
무이숲

➊ 무이숲 전경

➋ 도서 3,000여 권이 비치된 서가

➌ 무이숲에서 열린 음악회

➍ 무이숲 오픈식

➎ 무이숲 내부(2층) 모습

➏ 무이숲 베이커리부 직원들

➐ 무이숲 커피부 직원들

같이, 가치 

“�장애인만 따로 분리돼 모인 곳에 있으면 세상과 격리된 것 같아 

숨이 턱 막힐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과 어울려 서비스를 주고 감

사함을 받는 이곳에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 무이숲 장애직원 지유나 바리스타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총 13명의 발달장애인이 무이숲의 정규

직으로 채용돼, 바리스타와 제빵사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

니다.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여주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지

요. 넓고 특색 있는 공간,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 국내 유명 출판사 13

곳이 기부한 3,000여 권의 책, 벽면을 장식한 그림 등이 방문객의 감

탄을 자아냅니다. 

무이숲 한 편에는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

원들의 그림으로 만든 굿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벌써 무이숲에서 전

시나 공연을 하고 싶다는 비장애인, 장애인 단체들의 연락도 빗발치지

요. 푸르메가 그린 대로 ‘멋’보다는 ‘가치’가, ‘나’보다는 ‘우리’가 우선시

되는 콘텐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기에 누구 하나 다르지 않은 이곳, 무이숲에서 마음 놓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247  

	 (오학동 47)

영업일시	 11:00~20:00(월 휴무)

전화	 031-8051-2900

무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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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소셜팜 

이효진·김광채 씨의 

자립 이야기

세상으로의 첫걸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두 사람의 집에 들어서자 강렬한 사운드의 음악이 귀에 꽂

힙니다. 오전 근무인 광채 씨는 이미 출근했고, 오후 근무

인 효진 씨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과 부엌이 있는 아파트는 두 사람

이 살기 적당해 보입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 필요

한 것은 모두 갖췄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네! 제 방에 틀어놨는데, 들어와 보실래요?”

효진 씨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뮤직비디오가 벽 한쪽을 가

득 채우며 돌아갑니다. 빔프로젝터와 사운드바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에 살 때 제 돈으로 산 거라 여기 이사 올 

때 가지고 왔어요. 음악을 좋아해서 제가 늘 DJ처럼 음악

을 골라 틀었어요.”

거실과 부엌, 화장실, 냉장고 안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모

습에 도와주는 이가 있겠거니 싶었는데 청소부터 음식, 빨

래까지 두 사람이 직접 하고 있답니다. “제가 청소를 좋아

하거든요. 저녁도 보통 제가 차려요.” 전에 있던 시설이나 

푸르메소셜팜의 구내식당에서 배식 후 남은 반찬을 종종 

싸줘서 끼니 걱정은 크게 없답니다.

효진 씨는 난생처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

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

도 마음껏 시도해봅니다. “어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봤

어요. 냉장고에 남은 게 있는데 드셔보실래요?”

발달장애를 가진 효진 씨는 학창시절부터 내내 시설에

서 자랐습니다. 먹고, 자고, 놀고, 사회생활과 규칙을 배

울 수 있는 보금자리였죠. 하지만 서른에 가까워진 효

진 씨에게 돌봄보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

는 자유였습니다. 푸르메소셜팜 정규직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룬 효진 씨를 위해 여주시와 여주시장애인자

립지원센터(이하 자립지원센터), 거주하던 시설이 나서

서 자립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시는 자립지원센터와 협력해 이들이 거주할 아파

트를 마련해 주었고, 기존 시설에서는 자립 적응 훈련을 

도왔습니다.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들의 생활은 어떤 모

습일까요. 효진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2021년 5월  

푸르메소셜팜 직원으로 입사한  

이효진(30)·김광채(22) 씨.  

경기도 여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함께 자란 두 사람이 지난해 시설을 나와 

스스로의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지 1년 만에 얻은 

기쁨입니다.

이제 출근합니다!

11시가 넘자 출근 준비에 바빠진 효진 씨. 업무는 12시 30

분부터지만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11시 30분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농장으로 달려갑니다.

동료들과 즐겁게 식사를 마친 효진 씨는 방울토마토 선별

작업으로 오늘 업무를 시작합니다. 상처가 나거나 너무 작

아 상품성 없는 토마토를 걸러내는 일입니다. 옆자리 동료

와 수다를 떨면서도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는 무슨 일을 하든 다 좋아요.”

효진 씨는 푸르메소셜팜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해 행

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랍니다. 이를 위해 여주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첫 목표이지요. “결혼해서 푸

르메소셜팜에서 오래 같이 일하고 싶어요.”

자립의 시작은 지자체, 기관, 시설 등 주변의 적극적인 도

움으로 이뤄졌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

하고 선택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효진 씨입니

다.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새로운 꿈을 꾸고 더 나은 삶을 

그려갈 수 있는 이유도 취업과 자립을 통해 더 넓은 세상

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효진 씨와 광채 씨를 시작으로 올해는 또 다른 직원 이수

연·이샛별 씨가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푸르메소

셜팜 직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환

경에서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➊ �푸르메소셜팜 직원 이효진(오른쪽)·김광채 씨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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